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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적 특성이 두
드러진 지역이어서 역내 안보환경에서 해양이 차
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탈냉전 시기에 
확대되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해양안보 위
협의 다발적 부상은 역내 국가들이 협력보다는 
대립적 시각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확충
하고 있다[1]. 한국, 중국, 일본이 바다로 접해 있
는 동북아시아는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역
내 국가들 간의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진
행 중이다[2].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자
국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과시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
기 위해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항공모함 공격용 

탄도미사일 배치 등 미국에 대한 A2/AD(Anti- 

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강화
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하는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연이
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 30mm 함포와 공격형 
어뢰를 탑재한 신형 함정인 VSV(Very Slender 

Vessel)의 잦은 NLL 출몰[3], 잠수함발사 탄도미
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 시험, 2014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보여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S-300급 KN-08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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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등의 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4]. 일본은 지난 9월 19일에 집단자위권 법
안이 통과됨으로써 전후 70년 동안 지켜온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
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5].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 주변 강국들의 군비 
증강과 도발적 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Ⅱ. THAAD 배치 논란과 아시아 태평양 상황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 괌은 물론 미 본토까지
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이미 개
발하여 배치하였다. 게다가 이미 개발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하여 탄
도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혼란
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기 운용 중인 PAC-2

에 이어 PAC-3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주한 미
군에서는 이미 PAC-3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종말
단계 하층방어체계인 PAC-3로는 북한의 탄도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탄도미
사일 비행 종말단계 중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의 배치가 조심스럽게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중
국과 러시아는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
으로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미국이 
THAAD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6]. 특히 THAAD를 구성하는 체계 
중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여 THAAD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
국 본토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탐
지 및 추적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미국 본토 및 
일본, 괌 등에 대한 중국의 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
는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
장을 표명하고 있다. 

Ⅲ. 태평양에 대한 미 해군 전력 강화 

냉전 이전의 미국의 안보환경은 공산권 세력을 
포위하고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에 있었으나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바뀐 안보환경에 맞게 세계적 수준
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
을 도전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미국의 해군 군사
력 운용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조
금씩 이동시키고 있다[7]. 현재 G2라 불릴 만큼 

무서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은 2015년 
GDP 규모면에서 11조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18조 
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8]. 더욱이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현재 
1천500억 달러, 약 179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
작하면서 최근 급격한 해군력 증강을 꾀하고 있
는 중국은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우선순
위를 부여하여 현재 5척의 공격용핵잠수함(SSN), 

4척의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BN), 그리고 
53척의 공격용잠수함(SS)을 보유하고 있다[9]. 또
한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근해적극방어 전략
(Offshore Active Defence)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
려졌으나, 이번 국방백서를 통해 ‘원해호위’를 공
식 전략 개념에 추가함으로써 해군의 활동영역이 
제2도련선(일본-괌-호주를 잇는 선) 밖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9]. 중국의 전략에 대비하고자 
미국은 201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장
관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까지 태평양과 대서양
의 해군 전력을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배치하
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0[. 미국은 국방예산 
절감에도 아시아 태평양에 우선순위를 둔 전략으
로 201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태평양에 배치해 태평양 
항모전단을 5척에서 6척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에 파견중인 연안전투함(LCS)을 순환 배
치하고, 구축함과 수륙양용함의 수도 늘릴 계획이
다. 역내 우방국의 안보불안 해결과 중국을 봉쇄 
하고자 하는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감시 및 추적용 
AN/TPY-2를 추가 배치하며 미군의 전체적인 병
력 감축에도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필리핀
과 태국에 차세대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배치하고 호주의 해군기지에 해병대 2,500명을 배
치할 전략을 세웠다[11].

Ⅳ. 결  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 경쟁을 하는 역내 
국가들은 대규모 열병식에서 그들의 위협적인 무
기체계와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미
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적 안
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경계해야하는 지역이자 중
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팽창을 감시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이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과 병력의 감축에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군전력
을 강화하고 한국,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군사력 팽창을 시도하고 있는 주변국
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
을 직시하고 효율적인 협력 외교와 군사력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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